
정치 물갈이 불구 화학산업 건재!
중국, WTO 가입․정권교체로 개방 가속화 … 경제제도 개혁은 보류

중국은 지난 몇 년간 전세계를 휩쓴 경제불황의 파고를 피해 화학제품에 대한 꾸준한 수요를 바탕으로 높

은 GDP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정치지형이 급격히 변동했으나 고성장하고 있는 경제가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에 따르면,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 준비로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늘리면서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2년 상반기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는 21.5%로 증가해 1조4500억元(1750억달러)에 달했다. 정부투자는 세

계경제 침체와 WTO 가입 이후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심화를 대비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 경기둔

화를 불러올 위험이 있어 실업과 사회불안에 대한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과 차기지도자 선출 이후 경제가 불안정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개혁은 일단 보류

하고 있는데 2002년 초 중국정부는 국 자산을 주식시장에서 유통시킬 계획과 함께 금리자유화와 독립산업 규

제안 마련, 파산법 승인, 은행부문 구조조정 등의 개혁을 연기했다.

중국은 62개 대형 화학기업이 있으며 2002년 상반기에 총생산이 12% 증가해 468억元을 기록했다. 화학기업

의 총매출은 6% 증가해 422억元에 달했고 수익은 1% 증가한 9억3000만元을 기록했다.

중국의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중국의 화학제품 생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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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료 21,644 12.3

플래스틱 7,562 9.5

섬  유 5,429 20.1

Soda Ash 5,654 11.6

Caustic Soda 4,636 11.6

Ethylene 2,986 5.2

세  제 1,890 2.5

살충제 545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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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최근 대규모 생산능력 증설을 단행했지만 화학산업은 여전히 공급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도 수입으로 부족분을 충당할 전망이다. 

중국은 PE와 PP 세계수입 비중이 각각 30%, 40%를 보이고 있으나 10차 5개년 계획기간(2001-2005) 동안 

PE의 자급률이 50%에서 66%, PP 자급률은 64%에서 71%로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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